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시리즈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이세영, 사카
구치 켄타로, 홍종현, 나카무라 안, 한일 대표 배우들의 짙은 호소
력과 섬세한 감성이 돋보였던 대본 리딩 현장 공개!
2024. 3. 8.

쿠팡플레이 시리즈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이 짙은 감성 멜로의 탄생이 기대되는 대본 리딩 현장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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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후에 오는 것들>(감독: 문현성｜출연: 이세영, 사카구치 켄타로, 홍종현, 나카무라 안｜제공: 쿠팡플레이｜제작: (주)실버라이
닝스튜디오, CONTENTS SEVEN)은 운명같던 사랑이 끝나고 모든 것을 잊은 여자 ‘홍’과 후회로 가득한 남자 ‘준고’의 사랑 후의



이야기를 그린 감성 멜로 드라마

대본 리딩 현장에서는 첫 만남부터 작품에 대한 배우들의 빛나는 애정이 드러났다. 이세영과 사카구치 켄타로는 서로의 언어로 인
사를 준비해 현장을 훈훈하게 만들었고 홍종현과 나카무라 안 역시 남다른 각오를 다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본격적인 리딩이 시작되자 배우들은 호소력 짙은 열연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세영은 ‘홍’의 감성 짙은 대사로 순식간에 현장
을 몰입시켰고 사카구치 켄타로 역시 ‘준고’의 쓸쓸한 감정에 완벽하게 이입되며 공감을 이끌어냈다.

홍종현은 ‘민준’의 안타까운 마음을 연기하며 감정을 자극했고 나카무라 안 또한 ‘칸나’의 복잡한 심정을 호소력 짙게 표현해내며
네 배우가 완성시켜나갈 <사랑 후에 오는 것들>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캐스팅 소식이 전해진 후, 팬들은 벌써부터 배우들의 아름다운 비주얼과 케미스트리에 환호하며 뜨거운 관
심을 보이고 있다.

쏟아지는 기대와 관심에 힘입어 순조롭게 촬영에 돌입한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은 2024년 쿠팡플레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작품 정보
제목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영제 What Comes After Love
감독 문현성
극본 정해심, 문현성
출연 이세영, 사카구치 켄타로, 홍종현, 나카무라 안
원작 사랑 후에 오는 것들(작가: 공지영, 츠지 히토나리)
제공 쿠팡플레이
제작 (주)실버라이닝스튜디오, CONTENTS SEVEN
관람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공개일 9월 27일 (금) 저녁 8시 1,2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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